
산업계, PL은 내일 아니다!
상의 조사 , 적극대응 30.3% 뿐 … 90.3% 소송증가 예상

제조물책임(PL)법 관련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PL보험 가입률이 20%에도 미

치지 못하는 등 실제 산업계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·유통·무역기업 303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<PL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>

에 따르면, 7월부터 시행중인 PL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은 30.3%에 불과했다.

반면, <추이를 관망하겠다>(59.0%), <별다른 계획이 없다>(10.7%)는 등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

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이 69.7%에 달했다.

그러나 PL관련 소송전망에 대해서는 <다소 늘어날 것>(62.2%)과 <크게 증가할 것>(28.1%)이라는 응답이

조사대상의 90.3%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기업은 PL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.

PL관련 소송 증가전망에도 불구하고 PL보험에 가입했다는 기업은 19%에 그쳐 대부분 기업이 실제 PL관련

소송이 제기되는데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.

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<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>(36%), <다른 기업 가입여부 관망>(26.1%), <자

금부족>(5.2%) 등이 주로 꼽혔다.

그러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7.5%가 <PL보험 가입>을 꼽아 PL보험에 대한 수요가

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PL보험 가입 외의 PL소송 대응방안으로 <신속한 고객클레임 대응>(36.8%), <PL관련 문서관리>(29.3%), <

면책계약을 통한 위험전가>(5.0%) 등을 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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